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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신입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위치한 신입 간호대학생 225 명이다. 자가 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Win 24.0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신입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사성향(β=.32, p<.001), 공감
능력(β=.32, p<.001)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변인들은 신입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총 34.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감사성향이 포함된 간호전문직관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기여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 

Abstract  This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new nursing students' 
empathy ability, gratitude disposition and self-esteem on nursing professionalism.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5 new nursing students located in S city. Data were collected by a self-written 
questionnaire survey method, an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Win 24.0 PC+ program for 
mean,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the factors tha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professionalism of new nursing students were to be gratitude disposition (β
=.32, p<.001), empathy ability (β=.32, p<.001), and these variables explained total 34.7% of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ew nursing student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and programs that may more correctly establis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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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 형성된 전문직으로 간호사

는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의사결정이 필수적인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1].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직업관을 
결합시킨 것으로[2], 간호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
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념과 가치관으로, 전인간호 실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3]. 간호전문직관의 올바른 확립은 간호를 가치 있
게 세우고, 간호전문직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간호에 
대한 긍정적 신념과 능력을 가지게 한다[4]. 이러한 간호
전문직관은 간호사가 실무를 수행하면서 형성되는 것 뿐 
아니라 간호대학생 시기의 전공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
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며, 대학생 때 형성된 간
호전문직관은 간호사가 되어서 이어진다는 점을 주목할 
때[5],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되는 신입 간호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지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간
호학 전문지식의 습득을 시작하는 신입 간호대학생이 초
기부터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
요하며, 신입간호대학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간호전문직
관을 높이기 위하여 그에 따른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
하다. 

공감이란 자신보다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는 정서적인 
반응으로,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정서적인 감
정과 상황에 일치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6]. 간호학에
서 공감은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의 중심으로, 질 높은 간
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며[7], 간호사가 공
감능력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만족도, 치료 순응도, 정확
한 진단,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능력, 자존감과 자기효능
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8], 대상자의 우울,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9]. 간호사의 공감은 대상자
의 행동을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상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사정하고 개별적인 간호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대상자의 안녕과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또한, 최근 대상자는 간호사에게 질 높은 간호의 제공뿐 
아니라, 자신을 공감해주는 것도 간호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자를 공감해주는 것 또한 간호의 범위
이며 간호의 전문성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11]. 
따라서 간호의 대상자들은 전인적 인간으로 존중 받기를 

원하며 간호사의 공감적 돌봄을 요구되면서[12] 전문직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감사(gratitude)는 타인이 베푼 호의에 대하여 그 가
치와 의미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는 정서이며[13], 감사
는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서 근본적인 미덕으로 여겨 왔
으며[14], 감사가 인간의 삶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줌에 따라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15]. 감사는 심
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 행복,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
며[16],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와 함께 감사성향(gratitude disposition)
은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서로 한 개인이 긍정
적 경험이나 결과를 획득한 것에 대하여 타인이나 주변
의 공로를 인정하고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인지 및 정서
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17]. 감사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이지만,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경
험에 대하여 타인과 주변에 대한 공로를 더 자주 인식하
는 경향이 있어 감사를 더 자주 경험하고 표현하게 된다
[13].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감사성향이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긍정적이며 자신에 삶에 대한 만족이 높고, 유연
한 대인관계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따라서 이러한 감사성향의 긍정적인 요소는 대상자
를 대하는 전문직 간호사에게 필요하며, 감사성향이 긍정
적인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급부상하여 최근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스스로를 유능하며 가치
가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개인적 신념의 심리적 반응으
로[18], 자신의 긍정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 어려움
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희망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이
다[19].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
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 해결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20]. 
이처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다 타인에 대한 공감을 잘한다고 하였다
[21,22].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과 중요성 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행동과 적응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23], 전문직 간호사로서 갖
추어야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란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하고자 하는 신념과 가치관을 말하
며,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직결된다[3]. 따라서 간호대학
생 시기에 형성된 간호전문직관이 졸업 후 임상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간호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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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24]. 
지금까지 간호전문직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대학

생활 적응,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 간호사 
이미지 등의 개념을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23,24], 세 개 이상의 심리 정서적 인자를 이용하여 간
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25]. 더욱이 직업적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
은 신입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의 연구는 
전무한 상태로, 신입 간호대학생에게 간호전문직관을 올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
의 긍정적 정서 심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간호
대학생이 앞으로 간호학을 배워가면서 부정적 기회를 줄
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입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간의 관계를 파악
하고 간호전문직관에 이들 요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치는지를 파악하여 신입 간호대학생을 위한 간호전문직
관의 올바른 형성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신입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

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하여 간호교육
의 방향설명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의 모색하기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감사성

향,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
다.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및 간

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관련변수가 간호전문직관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입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

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S시에 위치한 1학년 재학 중인 신입 

간호대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
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대상자로 편의표집하였다. 대상자 
표본크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G*Power 3.1.4 프
로그램[26]을 이용하였다. 효과크기 medium .15, 유의
수준은 5%, 검정력 95%, 예측변수 5개를 기준으로 산출
한 결과 213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입 간
호대학생의 설문지 작성의 어려움과 회수률을 고려하여 
총 230부를 배부하였다.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 2부와 부
적절하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3부가 존재하여 
이를 제외하여 225부(97.8%)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Davis[27]가 개발하고 Park[28]이 번안

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관점수용, 환상,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의 네 
가지 요인에 대하여 총 28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의 
Likert 척도로 1점 ‘나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장이다’
에서 5점 ‘나를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이다’로 구성되어 있
다.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감능력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도구의 신뢰도는 
.7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값은 .86이었다.

2.3.2 감사성향
감사성향은 McCulloungh 등[17]이 개발한 The 

Gratitude Questionnaire(GQ-6)의 척도를 Kwon, Kim 
과 Lee[29]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감사성향 도구
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 사건에 대하여 감사를 
느끼는 강도, 감사를 느끼는 빈도,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
서 감사를 느끼는 범위, 한 가지 긍정적 사건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를 느끼는 밀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총 6문항으로 7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
사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 등[29]의 연구에서 신
뢰도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1 이었다.

2.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8]가 개발하고 Jon[30]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긍정적인 자아존중
감에 대한 5문항과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에 대한 5문항으
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의 Likert 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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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번안 당시 신뢰도 값은 .85이었고,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84 이었다.

2.3.4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Kwon과 Ahn[3]이 개발한 간

호전문직관 측정도구를 Han, Kim과 Yun[31]이 수정보
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적 자아개념 6문
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총 18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본 도구는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에게 주로 적
용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와 같이 신입 간호대학생에
게 사용된 경우가 없어, 전문가 집단인 간호학과 관련 도
구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가 1인과, 간호학과 대학교수 3
인을 통하여 내용타당도를 확인한 후 도구를 사용하였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92이었고, 
Han, Kim과 Yun[31]의 신뢰도는 .94이었고,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85 이었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대상자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 참여의 자발성과 익명성에 대하여 명시
하고, 대상자가 연구 참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
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이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대상
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설문지에 포함하지 않았다. 
설문에 대한 질의 사항을 충분히 받고 답변을 수행하였
으며, 추가 질의가 발생할 가능성에 염두하여 연락을 취
할 수 있는 연락처를 명시하였다. 자료는 연구가 종료된 
이후 폐기처리 할 것이며 연구 이외의 자료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응답 소요 시간은 10분 가
량 소요되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실수,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

용하여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및 간호
전문직관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및 간호
전문직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
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62.7%로 가장 많았으며, 연
령은 21~25세가 82.2%(185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성적의 경우 신입 간호대학생이어 아직 치뤄진 시험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인지한 성적이 조사되었으며, ‘보
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9.3%(156명)로 과반수가 넘었
다.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52.9%(52.9%), 만족 
32.0%(72명), 불만족15.1%(34명) 순으로 나타났다. 간
호전문직관에 대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68.4%(154명)
였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31.6%(71명)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2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Health condition

Healthy 141(62.7)

Normal 72(32.0)

Unhealthy 12(5.3)

Age(years)

20 11(4.9)

21-25 185(82.2)

26-29 22(9.8)

>30 7(3.1)

Perceived academic grades

Good 29(12.9)

Fair 156(69.3)

Poor 40(17.8)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Satisfied 72(32.0)

Usually 119(52.9)

Unsatisfied 34(15.1)

Nursing professionalism education 
Status

Yes 154(68.4)

No 71(31.6)

3.2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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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2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rsing professionalism
M±SD t or F(p)

Health condition
Healthya 3.70±0.47 8.82

(<.001)
a>b, a>c

Normalb 3.44±0.40
Unhealthyc 3.43±0.34

Age(years)

20a 3.49±0.65
4.04

(.008)
b>c

21-25b 3.64±0.44
26-29c 3.31±0.36
>30d 3.67±0.47

Perceived academic 
grades

Gooda 3.74±0.57 4.44
(.013)
a>b>c

Fairb 3.63±0.41
Poorc 3.43±0.51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Satisfieda 3.89±0.43 7.04
(<.001)
a>b>c

Usuallyb 3.57±0.44
Unsatisfiedc 3.41±0.43

Nursing 
professionalism
education Status

Yes 3.65±0.46 2.26
(.025)No 3.50±0.44

Table 5.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N=225)

Variables B SE β t p TI VIF

(Constant) 32.865 7.174 4.581 <.001

Health condition -1.520 .833 -.11 -1.825 .069 .846 1.18

Age(year) -1.343 .913 -.09 -1.471 .143 .941 1.06

Perceived academic 
grades -1.333 .913 -.09 -1.460 .146 .879 1.14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1.195 .749 -.11 -1.594 .112 .729 1.37

Nursing professionalism
education status -.277 1.034 -.02 -.268 .789 .903 1.11

Gratitude disposition .393 .091 .32 4.338 <.001 .593 1.71

Self-esteem .028 .119 .02 .237 .813 .580 1.73

Empathy ability .328 .059 .32 5.590 <.001 .963 1.04

Adj. R2=.347, F=13.745, p＜.001 Durbin-Watson=1.938

대상자의 연구 변수에 따른 점수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공감능력 3.23±0.28점, 감사성향은 5.46± 
1.11점, 자아존중감은 3.08±0.50점, 간호전문직관 
3.60±0.46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the Variable of the Subject (N=225)

Variables M±SD Min. Max.

Empathic ability 3.23±0.28 2 5

Gratitude disposition 5.46±1.11 2 7

Self-esteem 3.08±0.50 1 5

Nursing professionalism 3.60±0.46 2 5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

직관은 건강상태(F=8.82, p<.001), 나이(F=4.04, p=.008), 
성적 정도(F=4.44, p=.013), 대학생활 만족도(F=7.04, 
p<.001), 간호전문직관 교육여부(t=2.26,p=.025)에 따라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4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연구 변수에 따른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
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공감능력(r=.38, p<.001), 
감사성향(r=.46, p<.001), 자아존중감(r=.31,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감능력은 감사성향(r=.15, 
p=.024)과 감사성향은 자아존중감(r=.59, p<.001)과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r=.07, 
p=.276)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Table 4. Relationships among the Study Variable 
(N=225)

Variables
EA GD SE  NP

r(p) r(p) r(p) r(p)

EA 1 .15(.024) .07(.276) .38(<.001)

GD 1 .59(<.001) .46(<.001)

SE 1 .31(<.001)

NP 1

GD=Gratitude disposition; SE=Self-esteem ; EA=Empathic ability ; 
NP=Nursing professionalism

3.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간호전문직관에 유의
한 차이가 확인된 건강상태, 연령, 성적정도, 대학생활 만
족도, 간호전문직관 교육여부를 더미 처리하여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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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간호전문직관의 회귀모형은 유의
하였으며(F=13.745, p＜.001),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
포성,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는 .580~.963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4~1.73로 기준
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잔차
분석 결과 Durbin Watson 통계량은 1.938로 2에 가까
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잔차와 등분산성 
및 정규분포성을 만족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입 간호대학
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
사성향(β=.32, p<.001), 공감능력(β=.32, p<.001)로 확
인되었으며, 이 변인들은 신입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관을 총 34.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직업적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신입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전문직과의 형성을 위하여 시도되
었으며,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를 토대로 논의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23점으로 나타났다. Yang의 연구[32]에서는 5점 만점
에 3.0점, Park과 Jung의 연구[7]에서는 5점 만점에 2.7
점, Chung의 연구[33]에서는 5점 만점에 3.7점, Ji의 연
구[34]에서는 5점 만점에 3.68점으로 간호 대학생의 공
감능력 수준은 ‘중등도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Yang의 연구[32]의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임상실습 및 구조화된 시뮬레이션 실습이 효과적
이라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이 대상자의 역할
을 맡아 대상자의 상태를 간접 경험해 보면서 체험과 경
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마음 상태를 모방하여 자신의 마
음 상태와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간접 경험을 통하
여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Yang의 연구
[32]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
력이 높은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공감 능력
은 대상자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기 때문에 간호
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에 앞서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감능력을 향상시키
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Ji의 연구[34]에서는 
공감능력의 세부요소 중 인지공감능력은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므로 간호

교육과정동안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졸업 후 임상
현장에서 조기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
다고 하였다. Yang의 연구[32]에서는 공감능력에 대한 
임상실습 및 현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감사성향은 7점 만점에 평균 
5.46점으로 나타났다. 일반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35]의 연구에서는 7점 만점에 평균 5.45점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과 Ko[25]
의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8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감사성향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
으며, Jung과 Ko[25]의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이 임상간
호사보다 감사성향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감사성향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 전략의 모
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료환경의 급변 안에서 
자신에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가져 어려
움 속에서도 감사를 가질 수 있도록 임상 안에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Cho[35]의 연구에서 
따르면 감사성향의 차이는 학과와 학년, 종교의 유무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간호학과 대학생이 타과에 비하여 감
사성향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고, 종교가 있
는 대학생이 감사성향이 높았다. 따라서 간호대학에서 학
과가 지향하는 교육철학이 맞도록 감사성향을 배양하여
야 할 것이다. 최근 중요시 되는 영성도 영성을 함양하기 
위해 종교적인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종교는 자신의 자유 선택에 의한 것으로 일기쓰기, 반성
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마찬
가지로 감사 또한 자신의 삶 자체에서 감사를 스스로 느
끼고 배양할 수 없는 것으로, 감사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프로그램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08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이 5점 척도를 사용
하여 간호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과 Yoo[36]의 
연구에서는 평균 3.6점, Jung과 Ko[25]의 연구에서는 
3.62점을 나타냈으며, 2학년을 앞둔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Chung[33]에서는 평균 3.2점을 나타냈다. 또한 
4점 척도를 사용하여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과 
Jung[7]의 연구에서는 3.1점, Kang과  Jeong[37]의 연
구에서는 3.09점을 나타냈다. 연구마다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가 달라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자아
존중감의 정도는 학년에 따라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을 것
이다[36].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새로운 경험을 수용하
고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여 자신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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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대해 확신감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7], 학년 별 간
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실습의 어려움을 긍정적인 기
회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전
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양 및 인문
교과목 운영이 효과적인 방법이며[37], 지속적으로 긍정
적인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60점으로 나타났다. 신입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였으며, 보통의 경우 임상실습을 시작한 간
호대학생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이와 비교를 하였다. 
Kang과 Jeong[37]의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64
점, Kim과 Park[38]의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3.82점, 
Mun과 Hwang[39]연구에서는 3.79점, Choi[40]의 연
구에서는 3.97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
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신입 간호대학생으로 입학
한지 한 달가량 된 시점으로 아직 임상실습과 전공과목
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간호의 전문성에 대한 개념이
나 인식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Hwang과 Shin[24]의 연구에서는 1, 2학년의 
간호대학생은 아직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하여 간호전
문성에 대한 개념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
아 좀 더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한 보고가 본 연구를 뒷받
침해준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서
는 학년 별로 수준에 맞는 맞춤형으로 다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르
면 건강상태, 나이, 성적 정도,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전
문직관 교육여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후검정 결과 자신의 성적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대학생
활에 만족할수록 간호전문직관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전문직관이 간호직에 대한 소명을 가
지고 이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과 직결되므로, 자신이 간
호학과에 입학한 것에 대하여 긍정심리가 높았기 때문이
라고 생각된다. 또한, 신입간호대학생이 자신의 건강상태
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간호전문직관의 점수가 
유의하게 놓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
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이 
건강하고 느끼는 대상자의 경우 이에 대한 가치 및 전문
성 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Jung [44] 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건강
상태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주관

적 건강상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제안하였
다. 

본 연구에서 신입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사성향으로 나타났다. 간호
전문직관과 감사성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로 
이에 대한 규명을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 Kim, Jin과 
Kim[41]의 연구에서는 감사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간
호대학생이 감사성향, 행복감, 학교생활 적응과 같은 긍
정적인 요인이 유의하게 높아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
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
로그램 개발 시 감사성향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전문직관에.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에 현실충
격을 극복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사회화하여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
하며[39], 감사성향과 같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긍정적인 성향의 유지가 효과적일 것이다. 신입간호대학
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으로는 
공감능력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은 간호사와 대상자의 
관계에서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술로[42], 공감능력
이 높을수록 대상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간호를 제
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3]. 

그 밖에, Jeon과 Lee[45]의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전
문직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자
와 임상실무자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대중매체를 통
해 간호 영역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춰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Ji의 연구[34]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임상 실
습에서 관찰되는 간호사의 역할이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임상실습지에서의 
질 높은 만족도와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Mun과 
Hwang[39]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에 현실 
충격을 극복하고 간호전문직관을 가진 간호사로 사회화
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더 올바른 간호전문직
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간호학에 
대한 태도 및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확인하여 간호전문직의 직업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에 대
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을 만큼[2] 중요시 다루어야 하며, 지
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신입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
문직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이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간호사가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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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으로 성장하고 비전을 가진 가치 있는 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성
을 인식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향상을 기대
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입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감
사성향,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신입 간호대학생의 감사성향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감사성향, 공감능력, 건강상태 순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서 간호대학생이 감사성향과 공감능력의 긍정적인 마음
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와 방법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서의 변수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더 좀 
더 명확성을 가지기 위하여 대상자의 확대 및 반복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교육정책이 필요
하며, 이에 대한 연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로 질적인 연구를 통하여 좀 
더 간호대학생의 생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가 필요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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